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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 관계에서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의 이중 매개효과

차 시 연 김 윤 희†

신라대학교

본 연구는 학교상담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 관계에서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

이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Wee클래스와 Wee센터에 근무하는 학교상담자 223명(남성 27명, 여성 196명)을 대상으로, 직

무스트레스 척도(Job-stress), 자기연민 척도(SCS), 회복탄력성 척도(YKRQ-27), 상담자소진 척도

(K-CBI)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자기연민을 통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소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상담자가 겪는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연민이 증가함에 따라 회복탄력성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소진이 낮아지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진의 보호요인인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연

민의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 및 제언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직무스트레스, 소진, 자기연민,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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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담은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돕는 치

료자와 내담자의 일대일 관계에 국한되지 않

는다. 학교상담은 학교라는 장면에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다른 교사까지 돕는

광범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의미한다(Schmidt,

1996). 우리나라 학교현장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가 학교상담자로 배치, 운영되

고 있다(어윤경, 2017).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하는 학교의 교육적 상황에서 상

담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상담기관에 종

사하는 상담자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이종헌,

2005). 이러한 현실은 학교상담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미국학교상

담자협회(America School Counselor Associate:

ASCA)는 학교상담자를 ‘고유자격증을 갖춘 전

문교육자로서 학생과 교사, 행정가들을 돕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학생과 학

부모 및 동료와 전문가에 대한 책임, 학교와

지역사회 및 가족에 대한 책임, 자신과 전문

직에 대한 책임 등을 윤리기준에 포함시켜

(ASCA, 2005) 다중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아동․청소년이 겪는 우울, 불안,

자살, 스트레스,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 부적

응이 초래되는 정신건강 문제가 나날이 증가

하고 있다(이주연 등, 2016). 이러한 위험요소

들은 학교상담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상담결

과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리적 소진

을 유발시키기 때문에(엄재춘, 조영옥, 임경희,

2013), 학교상담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소진(burnout)은 일반적으로 직무수행에 있

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말한다(Maslach & Jackson, 1981;

Montero-Marin et al., 2016). 소진이라는 용어는

정신분석학자 Freudenberger(1974)가 마약중독자

의 의료진들이 겪는 의욕상실을 보고하면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Malslach과 Jackson(1981)

이 대인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

로 한 Malslach Burnout Inventory(MBI) 도구 개

발을 통해 구체화시켰고, 이후 서비스업무 이

외의 영역을 측정하면서 MBI-GS(MBI-General

Survey)로 확장시켰다(Malslach, Jackson, & Leiter,

1996). 여기서 소진은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

는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탈진

(emotional exhaustion), 냉소주의(cynicism), 직업

효능감(professional efficacy) 감소의 신드롬’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Lee 등(2007)은 상담

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척도의 필요성을 제기

하면서 상담자 소진을 측정하는 CBI(Counselor

Burnout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CBI는 상담자

라는 직업 특성으로 인해 느끼는 신체적 피로

감(exhaustion), 무능함에 대한 개인의 내적 느

낌을 반영하는 무능감(incompetence), 상담환경

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감정을 측정하는 비

협조적 업무환경(negative work environment), 내

담자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및 지각을 측정하

는 내담자 가치저하(devaluing client), 개인적 삶

의 황폐화를 반영하는 사생활 악화(deterioration

in personal life)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상담자의 소진을 Lee

등(2007)의 정의에 따라 ‘과중한 직무요구 등

으로 인해 상담자가 발휘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잦은 피로감을 느끼며, 내담자로부터

의 거리감과 동시에 직무에 대한 효능감이 감

소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부정적 상태’로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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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변인은 직무스트레스이다. 소진을 직무과정

에서 발생된 만성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Maslach & Jackson, 1981)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직무스트레스(job-stress)는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발생되는 스트레스로(김정은, 2011), 직무

환경 내에서 조직의 요구가 개인의 능력을 초

과하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주로 나타

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뜻한다(안미경,

2003).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학교상담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는 조직 내 관계, 사회적 기

대, 부적절한 대우, 어려운 내담자, 상담역량,

업무과다, 근무환경(이미숙, 2011)과 역할갈등

및 모호성(엄재춘, 조영옥, 임경희, 2013) 등이

파악되었다. 학교상담자의 경우 일반교사나

일반상담자와 달리, 불특정시간에 갑자기 내

방하는 학생을 대면하거나 위기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적인 사생활과 휴식이 보장되지 못한 채 긴장

감이 지속되는 업무환경에 놓여 있다(이주연

등, 2016).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행정가,

동료교사들과의 대인관계 양상에 따라 스트레

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외적인 공

간에서 조차 상담자로서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학생들의 경우에 자신

이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절

대적인 비밀보장을 원하는 반면 학부모나 교

사, 학교관리자는 학생 정보의 공유를 원한다.

이와 같이 윤리적 기준 및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함에 따라 학교상담자는 역할에 대한 갈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김희경, 2006). 이

외에도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는 시

간만을 활용하여 상담하도록 요구받는 수업

권한의 불명확성(김지연, 김동일, 2016) 등 학

교상담자는 여러 가지 직무스트레스에 장기적

으로 노출되어 적응기능이 떨어지면서 소진을

경험한다(임지윤, 도승이, 2014).

학교상담자 및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여러 연구에서

두 변인 간의 유의한 정적관계가 확인되었다

(서지영, 김희정, 2011; 엄재춘, 조영옥, 임경

희, 2013; 이현아, 이기학, 2009; Salami, 2011;

Wallace, Lee, Lee, 2010). 이를 근거로 직무스트

레스의 지속적인 노출이 소진을 발생시킨다고

볼 때(Babakus, Yavas, & Ashill, 2009; Lizano &

Barak, 2012), 소진은 학교상담자가 상담서비스

를 제공함에 있어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

다. 더 나아가 학교상담자의 소진은 개인과

학교라는 조직차원을 떠나 내담자와의 상담관

계에 악영향을 미쳐 상담목표를 제대로 달성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미숙, 2011).

그런데 직무 스트레스가 바로 소진으로 연

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스트레스와 마찬가

지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같은 변인이 소진

으로 가는 경로에 작용한다. 스트레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인 내적 변인이나 대처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Lazarus & Folkman, 1984).

Maslach, Schaufeli와 Leiter(2001)의 연구결과, 스

트레스 상황에서 대범하지 못하고 수동적 혹

은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소진을 더 많

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ebner(1992)의

연구에서도 주어진 역할 수행 결과에 대해 불

만을 느낄 경우 소진현상이 심해졌으나, 직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소

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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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

인 대처방식을 알게 된다면 소진에 적극적으

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소진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을 변화시키긴 어렵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Corey, 1996,

2014), 학교상담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관리하

기 위해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으로 가는 경로

에서 작용하는 변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진으로부터 보호하는 개인 내적변인

으로 회복탄력성이 꾸준한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이주연 등, 2016; Epstein & Krasner, 2013;

Kemper, Mo, & Khayat, 2015; Walsh, 2006;

Zwack & Schweitzer, 2013). 일반적으로 회복탄

력성(resilience)은 환경에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

고 저항하는 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

게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해나가는 능력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을 뜻한다. 이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 의

해 구분되어진다. 먼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서는 개인의 내적 특성이나 성격의 한 유형으

로 보고, 선천적으로 타고나 유아동기에 고정

되어 변화하거나 발달하지 않는다는 정태적

개념으로 보았다. 두 번째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는 단순한 개인적 특성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보지 않고,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다변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보며, 이때 위험요인이나 극심한 스

트레스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는 회복탄력성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질문을 제기하지 않

는다. 대신 인간을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유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협력하느냐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발달적

맥락주의 관점 또는 포괄적 관점을 강조한다.

즉 회복탄력성은 위험요소가 높은 환경에 노

출되었어도 이를 보호해주는 개인적, 환경적

보호요인에 의해 적응하고 변화하는 동태적

개념의 성격을 띤다(이연실, 2015). 이를 종합

해보면 회복탄력성의 토대는 일반적으로 유년

기에 형성되지만, 고정된 능력이 아니라 다양

한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후천적 노

력에 의해 변화가 가능한 과정(Berndt, 2014;

Jackson, Firtko, & Edenborough, 2007)이다. 또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능력

이나 특성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스트레스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다(Klohnen, Vandewater, & Young, 1996;

Masten, 2001).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교상담자는 내담자인

학생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하여 소진을 예방할

수 있고(Skovholt, 2001), 스트레스상황 뿐만 아

니라 삶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들도 있다(미산, 김재성, 차상엽, 이정기,

박성현, 2015; Conner & Davidson, 2003). 그 예

로 이주연 등(2016)의 연구에서 학교상담자의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독립적인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연구에서도 회복탄력성 수

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경험으로부터 신속하

고 효과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ng,

Bergeman, Bisconti, & Wallace, 2006). 반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우울감

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크게 지각하여 극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권인각 등, 2002). 실

제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입 결

과에서 소진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Stood, Prasad, Schroeder, & Varkey, 2011). 이 외

에도 많은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소진 간의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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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효진, 오인지, 임화성, 2017; 김성환, 2017;

우수경, 김기예, 2015; 임해은, 권연희, 2015),

소진에 회복탄력성의 영향력이 직무스트레스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박정옥, 이미

정, 김경자, 장봉희, 유문숙, 2013). 또한 이영

해와 변상해(2015)의 연구에서 자기위로능력

하위요인 중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대처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이 소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김현숙, 2013; 이

주연 등, 2016; 정지언, 박영희, 2016; Epstein

& Krasner, 2013; Walsh, 2006; Zwack &

Schweitzer,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회복탄력성이 낮은 학교상담자는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교상

담자는 소진을 적게 경험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이 개인적, 환경적 보호요인에

의해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즉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성격 특성과 함께 보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기경희, 김광수, 2018) 단독으로 변화되

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 회복탄력성에 영

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황해

익과 채혜경(2017)은 유아교사의 성격강점 중

낙관성, 사랑, 자기조절이 높을수록 회복탄력

성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

과를 검증한 서은주와 김장회(2017)의 연구에

서는 격려스트로크로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향

상되었다. 특히 Skovholt(2001)는 상담자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 자기 돌봄과 타인 돌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였는데, 자기 돌봄(self-care)의 경

우 자신은 물론 내담자의 복지나 상담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정주리, 임채원, 최승

애, 이유정, 2017).

최근 상담자의 안녕감 증진과 소진을 보

호하기 위한 자기 돌봄으로 자기연민(self-

compassion)1)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Montero-Marin et al., 2016). 자기연민은 Neff

(2003a)에 의해 개념화되었고(Crocker & Park,

2004), 자존감을 보완한 건강하고 안정된 형태

로서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

고 있다(MacBeth & Gumley, 2012). 연민이 자신

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기연민은 그 대상의 초점을 자신

에게 향하는 것으로, 고통이나 실패 상황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자신에게 친절한 태

도를 갖는 자세이다(박세란 & 이훈진, 2015,

Neff, 2003a; Neff, 2011). 자기연민은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자기친절

(self-kindness)은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자신

을 공격하거나 상처 주는 대신, 비판단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모든 면을 관대하고 친절하

게 대하는 자세이다. 두 번째 보편적 인간성

(common humanity)은 고통이나 실패의 경험이

오직 자신만이 겪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경험하는 인간의 공통된 경험의 일부

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마음챙

김(mindfulness)은 현재 경험을 회피하거나 과장

1) 자기연민 개념을 제안한 Neff(2003a)가 사용한 용

어인 “compass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compati’로,

“고통(-pati)을 함께(com) 하는 것”을 의미한다

(Gilbert, 2010). 연구에 자주 사용되는 “자비”는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慈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悲의 합성어다. 본 연

구에서는 자신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고 열려

있는 것으로, 고통을 피하거나 단절하지 않으면

서, 친절함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소망을 일

으키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민”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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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부정적 정서나 생각에 대해서도 적

당한 거리를 둠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고 직면

하는 능력이다(Neff & Germer, 2013). 이 마음

챙김을 기본으로 하여 평정심을 유지하고 고

통을 알아차림 한 후 자기연민을 통해 자신에

대한 친절함과 공감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한다

(Neff, 2003b, 2011). 여기서 일반적인 마음챙김

은 그 사건이 긍정, 부정, 중립과 상관없이 어

떠한 경험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일컫

는다. 반면 자기연민에 수반되는 마음챙김은

개인적 고통과 연관된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

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좁은 범위라고 할

수 있다(Germer, 2009). 자기연민의 핵심특징

중 하나가 고통, 실패, 실망이 모두 삶의 일부

임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Neff & McGeehee,

2010)이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나 소진을 경

험하는 학교상담자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

을 인정하고, 자신을 향해 자기연민적 돌봄으

로 다가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기연민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심

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스스로 불

완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회

복탄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Neff &

Germer, 2013). Trompetter, de Klein과 Bohlmeijer

(2017)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자기연민은 정

신 병리의 위험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돕는

자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의 여러 연구에서

도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 간의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자기연민이 회복탄력성

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다(송지

은, 2017; Finlay-Jones, 2014; Hayter & Dorstyn,

2013; Kemper, Mo, & Khayat, 2015; Neff,

Kirkpatrick, & Rude, 2007).

하지만 학교상담자가 겪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자기연민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직무스트레스와 자기연민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경미(2017)의 연구에

서 직무스트레스와 자기연민의 부적상관이 나

타났다. 특히 직무스트레스의 집단 간 차이를

본 최유리(2017)의 연구 결과,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자기연민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조용래(2011)의 연구에서 대학생들

의 생활스트레스와 자기연민 간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

에서 높은 수준의 자기연민과 낮은 수준의 직

업스트레스의 관계를 보고하면서, 자기연민의

함양이 직업관련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자

기돌봄의 방법으로써 유용하다고 보았다(정주

리, 2017; Boellinghaus, Jones, & Hutton, 2013;

Heffernan, Quinn Griffin, McNulty, & Fitzpatrick,

2010; Montero-Marin et al., 2016; Raab, 2014).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했을 때,

소진의 위험요소들은 학교상담자의 의욕을 떨

어뜨려, 직업에 대한 효능감을 감소시키고, 자

신뿐만 아니라 상담과정과 결과에까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진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개변인을 연구할 필

요성이 있다. 하지만 학교상담자의 소진을 보

호하기 위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는

변인연구는 매우 드물다. 회복탄력성의 특성

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정된 성격특성이

아니라, 후천적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자기 돌봄적 방식으로 회

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기연민은 직

무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기를 향한 비난이나 상처를 주는 대신,

현재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적당한 거리를 둠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고, 자



차시연․김윤희 / 학교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 관계에서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의 이중 매개효과

- 271 -

신에게 친절함으로 대하는 과정을 통해 유연

하게 대처하고 적응해나가는 회복탄력성을 향

상시켜 소진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의 역할을 밝혀 소진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는 데 목

적이 있다. 따라서 학교상담자가 겪는 직무스

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연민의 수준에 따라 회

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진으로 이

어지는 경로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직무스트

레스가 소진에 이르는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

계를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이 순차적으로 매

개한다고 가정하는 이중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

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에 소재한 초․

중․고등학교 Wee클래스, 지역교육청 Wee센

터에 근무하는 학교상담자 223명이다. 자료

수집방법은 2018년 4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과, 대면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회수된 251부 중 중복응답이나 무응답, 누락

된 응답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230부를 분

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나, 분석과정에서 7명을

제거하고 최종 223명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성별로 남성이 27명(12.1%), 여성이 196(87.9%)

명이며, 자격은 전문상담교사 167명(74.9%),

전문상담사 49명(22.0%), 기타 7명(3.1%)이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149명(66.8%), 미혼 74명

(33.2%)이다. 학력은 석사수료 및 학위가 111

명(49.8%)으로 가장 많고, 대졸이 77명(34.5%),

석사과정 18명(8.1%), 박사수료 및 학위 14명

(6.3%), 박사과정 3명(1.3%)이다. 학교상담 총

경력은 5년∼10년 미만이 85명(38.1%)로 가장

많고, 1년 미만이 29명(13.0%), 1년∼2년 미만

은 25명(11.2%), 10년 이상이 25명(11.2%), 2년

∼3년 미만 18명(8.1%)이다. 소속은 중학교가

65명(29.1%), 교육청 63명(28.3%), 고등학교 49

명(22.0%), 초등학교 44명(19.7%), 특수학교가 2

명(.9%)이다.

측정도구

직무스트레스(Job-Stress)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담자가 경험하는 직

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이미숙

(201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직 내 관계, 상

담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 부적절한 대우, 어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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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내담자, 상담 역량부족, 업무 과다, 근무

환경의 7개의 하위요인 총 48문항으로 구성된

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

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

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요인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역량

부족 요인과 근무환경 요인의 신뢰도가 낮아,

타당성 확보를 위해 두 하위요인을 제거하였

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이다.

회복탄력성(Youth Korea Resilience

Quotient-27: YKRQ-27)

국내에서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에 의

해 개발된 이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으로 나뉘어 평가된다. 통제성

요인에는 원인 분석력, 감정 통제력, 충동 통

제력이 해당되며, 긍정성 요인에는 감사하기,

생활 만족도, 낙관성이 해당된다. 사회성 요인

에는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을

평가한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

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총점 범위는 27점에

서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다.

자기연민(Self-Compassion Scale: SC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연민 척도는 Neff

(2003a)가 개발하고 김경의 등(2008)이 번안하

고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검사다. 어려운 상황

에 처해있을 때 각 문항 내용대로 얼마나 자

주 행동하는지를 평가한다. 5점 Likert 척도의

총 26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연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26문항 중 13문

항은 역 채점하도록 되어있으며, 세 가지 하위

개념인 자기-친절(self-kindness), 보편적 인간성

(common humanity), 마음챙김(mindfulness)을 토대

로, 자기 친절 대 자기 비난, 보편적 인간성

대 고립, 마음챙김 대 과동일시를 측정한 점수

의 총합으로 자기연민을 측정한다. 전체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는 원판이 .92, 한국판이

.8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92이다.

상담자 소진(Korean Counselor Burnout

Inventory: K-CBI)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Lee 등(2007)이 개발

한 상담자의 소진 척도(CBI)를 Yu(2007)가 한

국 문화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상담자 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

도로 신체적 피로감, 무능감, 비협조적 업무환

경, 내담자 가치 저하, 사생활 악화로, 각 4문

항씩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본다. Yu(200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88이다.

분석방법 및 절차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7.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검토

후 인구통계현황을 위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측정

모형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확

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모형의 적합도로 χ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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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CFI, TLI, IFI, RMSEA를 검토하였다. CFI,

TLI, IFI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

도로 보지만, 08이상도 수용할 만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RMSEA지수는 .05이하면 좋은 적

합도, .05∼.08이면 양호한 적합도, .08∼.10은

보통의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

타낸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위

해 부트스트랩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중 매개효과에 대한 간접효과 추정은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를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Amos에서는 매개변인이 2개 또는 그 이상일

경우 부트스트랩 방법은 전체 매개효과 및 유

의도를 제시할 뿐 개별 간접경로 및 유의도

검증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서영석,

2010)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팬텀변수는 일

종의 가상변수로서 모델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배병렬, 2011). 이때 매개

효과 추정값이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 BC 95% CI)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는 유의도 .0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

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학교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 자기연민, 회

복탄력성, 소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하위

요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자, 왜도, 첨도를 산

출하였다(표 1). 그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사이의 Pearson 상관분석 결과(표 2),

직무스트레스는 자기연민과 유의한 부적상관

(r=-.303, p<.01), 소진과 유의한 정적상관

(r=.720, p<.01)을 보여주고 있지만, 회복탄력

성과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회복탄력성

은 자기연민과 유의미한 정적상관(r=.625,

p<.01), 소진과 부적상관(r=-.247, p<.01)이 있

는 것으로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기연민은

소진과 유의한 부적상관(r=-.389, p<.01)을 보

여주었다. 즉 회복탄력성과 자기연민, 소진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직무스트레스

는 자기연민, 소진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반

그림 2. 팬텀변수를 사용한 이중매개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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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회복탄력성과는 상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모형 분석

모형 검증에 앞서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되

는 잠재변인들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표 3).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문항과 요인의 구성타

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최초모형에서 적합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여, 적합도 개선을 위한 모형수정을

시도하였다. 모형수정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

의 하위요인 중 상담역량과 근무환경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 두 요인을 삭제

하였다. 수정 결과 χ2(df=106, N=223)=282.407,

p<.001; TLI=.888; CFI=.912; IFI=.914;

RMSEA=.087로, 모형 적합도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인을 설

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값이 모두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모형의 잠재변인들

간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표준화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직접효과, 간접

효과 및 총효과를 산출하고, 팬텀변수를 사용

하여 부트스트랩 분석을 통한 이중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잠재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

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으로 이행되는 경로계

수는 직접효과 .737(p<.001), 총효과 .796(p<.05)

이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무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으로 이행되는 경

로계수는 직접효과 .189(p<.01), 간접효과 .233

(p<.01)이나,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연민이 소진으로 이행되는 경로

계수는 간접효과 -.161(p<.05), 총효과 -.314

(p<.05)이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변수인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의 특정

1 2 3 4 M SD

1. 직무스트레스 1 3.123 .561

2. 자기연민 -.372** 1 　 　 3.534 .675

3. 회복탄력성 -.105 .518** 1 　 3.875 .451

4. 소진 .720** -.432** -.247** 1 2.769 .540

＊＊p<.01

표 2. 주요 잠재변인들 간 상관관계

모형  χ2  df TLI CFI IFI RMSEA

수정 전 519.636 129 .788 .821 .823 .117

수정 후 282.407 106 .888 .912 .914 .087

CI＊ = 90%에서의 신뢰구간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N=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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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 추정은 팬텀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

였다(표 6). 본 연구모형에서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할 간접경로는 (1) 직무스트레스→ 자기연

민→ 소진, (2)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관계 1.000 .882

사회적 기대 .544 .478 .073 7.406***

부적절한 대우 1.112 .705 .093 12.018***

어려운 내담자 .599 .498 .084 7.162***

업무과다 .756 .697 .078 9.645***

자기연민

자기친절 1.000 .894

보편적 인간성 1.022 .817 .068 14.950***

마음챙김 .93 .827 .061 15.225***

회복탄력성

통제성 1.000 .758

긍정성 1.177 .719 .131 8.997***

사회성 1.003 .646 .121 8.314***

소진

신체적 피로감 1.000 .751

무능감 .820 .696 .084 9.785***

비협조적 업무저하 1.157 .920 .087 13.338***

내담자 가치저하 -.484 -.482 .069 -6.998***

사생활 악화 .77 .677 .064 12.120***

＊＊＊p<.001

표 4. 측정모형의 요인계수(N=223)

경로 B S.E. C.R.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무스트레스 → 소진 .828 .084 9.809 .737*** .059 .796*

직무스트레스 → 회복탄력성 .105 .040 2.605 .189** -.233** -.044

자기연민 → 소진 -.176 .092 -1.919 -.153 -,161* -.314*

직무스트레스 → 자기연민 -.314 .071 -4.423 -.321*** -.321*

회복탄력성 → 소진 -.445 .164 -2.718 -.222** -.222*

자기연민 → 회복탄력성 .414 .049 8.370*** .726*** .726*

＊p<.05, ＊＊p<.01, ＊＊＊p<.001

표 5. 각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유의성 검증(N=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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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3) 직무스트레스→ 자기연민→ 회복탄

력성→ 소진의 3가지 경로이다. 팬텀변수를

사용한 이중 매개효과 분석모형은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결과에서 하한값(lower)

과 상한값(upper) 사이에 0이 없으면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해석한다(Bollen & Stein, 1992).

각 경로의 분석결과, 첫 번째 경로인 직무

스트레스→P1은 경로계수가 -.055(p<.05)이고,

95%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 사이

(.011∼.129)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사이에

서 자기연민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경로인 직무스트레스

→ P3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세 번째 경로인 직무스트레스→ P5→

P6은 경로계수가 .058이고, 95%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 사이(.017∼.136)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이중 매개검증은 직무스트레스→ 자기

연민(매개변수 1)→ 회복탄력성(매개변수 2)→

소진의 경로로 검증하였고, 직무스트레스가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

여 소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모형이 지

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학교상담자가 겪는 직무스트레스

가 누적되고 장기화되면서 소진에 취약해 진

경로 B

95%

Bias-corrected CI

하한 상한

직무스트레스 → 자기연민 → → 소진 -.055* .011 .129

직무스트레스 → → 회복탄력성 → 소진 -.047 -.119 -.010

직무스트레스 → 자기연민 → 회복탄력성 → 소진 .058* .017 .136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200
＊p<.05

표 6. 이중매개효과 유의성 검증(N= 223)을 위한 팬텀변수 설정 분석

그림 3. 이중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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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

트레스가 소진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의 역할을 밝혀 소진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직

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를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한다고 가정하

는 이중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변인 간의 직접경

로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정적영

향을 주었고, 자기연민에 부적영향을 주었다.

자기연민은 회복탄력성에 정적영향을 주었고,

회복탄력성은 소진에 부적영향을 주어 선행연

구들의 결과(서지영, 김희정, 2011; 송지은,

2017; 엄재춘, 조영옥, 임경희, 2013; 이경미,

2017; 이현아, 이기학, 2009; 최유리, 2017;

Epstein & Krasner, 2013; Finlay-Jones, 2014;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Neff,

Kirkpatrick, Rude, 2007; Stood, Prasad, Schroeder,

& Varkey, 2011; Trompetter, de Klein, &

Bohlmeijer, 2017; Salami, 2011; Wallace, Lee, Lee,

2010; Walsh, 2006)와 일치한다. 이 중 직무스

트레스의 소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

타났다. 학교상담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담과정에서 일방적인 배려와 보살핌을 제공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면이라는 특수

성이 요구하는, 상담자와 동시에 교사라는 이

중적인 역할 외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한 채 지속되면, 적응기능이 떨어

지고 신체적, 심리적 소진상태로 이어진다. 소

진된 상태에서는 내담자와의 관계에 더 소홀

해질 수밖에 없고 무관심해지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학교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렇게 때문에 직무스트레스 상황에서 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여 예

방하고 관리하는 일은 상담자 자신은 물론 내

담자의 안녕에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매개변수인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의

간접효과 추정은 팬텀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

였다. 먼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에 자기연

민의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이는 이경미(2017)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자기연민은 낮아질 수밖에 없

고, 낮은 자기연민은 소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

만,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 자기연민과 회복

탄력성의 이중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환경적

변인인 직무스트레스가 개인 내적 변인인 회

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

이해되기보다, 학교상담자 자신에게 친절로

대하는 자기 돌봄의 긍정적인 부분이 회복탄

력성을 높여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공감

하고 수용하는 타인 돌봄에 있어 소진을 적게

경험한다고 보여 진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

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간 관계에서 자기연민과 회

복탄력성의 이중 매개검증을 시도하였다. 또

한 두 매개변인 모두 개인 내적 요인만 설정

하여 검증하였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과 정서적 지지의 구조적 관계를 본 연

구(정지언, 박영희, 2016)에서는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만 나타났다. 청소년상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본 연

구(박정미, 2016)에서는 두 변인 모두 매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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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지에 비해 회복탄

력성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매개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 즉 직무스

트레스가 소진으로 가는 경로에서 매개변인으

로, 정서적 지지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

요인보다 회복탄력성과 같은 내적 요인의 영

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

를 통해 회복탄력성과 함께 자기연민이라는

내적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를 일부 지역

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는 점이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심각성이 특정지역에서 증가할 수 있

다. 그리고 학교상담자는 각 학교에 한두 명

씩만 배치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교감직속으로

포함되고, 시도교육청 소속일 경우 상급자와

의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자의 자료수

집 결과가 특정지역분포의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보완되었다고 본다.

이 연구결과는 학교상담자의 소진을 보호

하는데 영향을 주는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

한 방법으로, 자기연민적 돌봄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시사한다. 즉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

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복탄력성

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적인 부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회복탄력성을 증

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SMART(Stress

Management and Resiliency Training)와 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등이 있다. 의

사에게 스트레스 관리 및 회복탄력성 훈련을

적용한 후 회복탄력성이 증진되었다는 결과

(Stood, Prasad, Schroeder, & Varkey, 2011)와, 간

호사를 대상으로 개입했을 때 이들의 개인적

인 삶뿐만 아니라 근무지에서의 회복탄력성이

증진(Foureur, Besley, Burton, Yu, & Crisp, 2013)

되었다는 소수의 국외연구가 있다. 국내에서

는 서은주와 김장회(2017)의 교사를 대상으로

격려스트로크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또한 외적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검증된 자기연민을

함양하는 훈련이 효과적이라 본다. 자기연민

훈련으로는 Gilbert와 Procter(2006)의 자비심훈

련(Compassionate mind training, CMT)과 최근

Neff와 Germer(2013)의 마음챙김-자기연민프로

그램(Mindful Self-Compassion, MSC) 등이 활용되

고 있다. MSC는 2010년 Neff와 Germer에 의해

공동 개발 된 이후 전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중요한 피드백을 통합해 지속적으로 수

정되고 정제되어, 지도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총 8회기 프로그램으로, 세부내용에는

핵심명상과 기타명상, 일상 수행 등을 포함한

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자기연민적 돌봄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자신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 돌봄 사이에 균형을 유

지하여 학교상담자의 소진 관리는 물론 보다

질 높은 상담효과와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 및 제언할 점은 첫째, 연구대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문도구에 포함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특히 상

담경력에 따른 소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일

반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학교상담자의 상

담경력이나 연령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수연구(이자영 등, 2008; 정주리 등, 2017)가

있지만,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

문에 추후연구에서 이들의 관련성을 구체적으

로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척

도의 경우 이미숙(201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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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7개의 하위요인 중 상담역량 요인

과 근무환경 요인의 신뢰도가 낮아 본 연구에

서 제외시켰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모수치를 추정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할 때,

가설 검증 이전에 모형의 적합도가 우선적으

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때, 모형의 적합도는

구성의 타당도와 이론적 타당도의 두 가지 측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적합도를 확보하

지 못했다는 것은 두 측면을 확보하지 못하였

다는 것이므로, 적합도 확보를 위해 주로 모

형 수정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변인 제거 방식을 사용하여 직무스트레스

도구의 하위요인 중 상담역량과 근무환경 요

인을 제거하였으며, 이 두 하위요인이 제거되

어도 나머지 요인들로 직무스트레스가 조작적

으로 충분히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직

무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한 이미숙(2011)과 다

른 연구(김시내, 2014; 김유미, 2014; 박선화,

2015)에서도 두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다른 하

위요인들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 척도에서 근무환경 요인은 물리적 시설에

대한 환경으로 정의되어 있다. 내외부의 소음,

접수면접 공간, 휴식 공간, 업무 기자재 또는

물품의 지원이 포함되는데, 학교상담 초기에

는 상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환경 속에서

상담을 시작해 온(한아름, 오인수, 2014) 반면,

최근에는 각 학교와 교육청에 Wee클래스 및

Wee센터의 설치로 대부분 독립된 공간이 확

보되어 있어, 물리적 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의 비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한 대상자들의 학교상담 총 경력은 5년 이상

이 49.3%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상담자의 상담역량이 부족

하여 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

렵다. 즉 근무환경과 상담역량 요인이 제거되

었다고 해서 직무스트레스의 정의가 훼손되지

는 않는다고 보며, 일반상담자와 학교상담자

의 근무환경에 대한 비교 연구를 추후 연구로

제안한다. 셋째, 학교상담자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횡단적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했기 때

문에 응답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통

한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해 학교상담자가

겪는 직무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연민의 수준

에 따라 회복탄력성에서 소진으로 가는 경로

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소진의 보호요인으로

서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의 이중 매개효과

를 검증하여 각 역할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

는 학교상담자의 소진을 관리함에 있어 회복

탄력성과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기연민적

돌봄의 중요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는데 기

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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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oubl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and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school counselor

SiYeon Cha YunHee Kim

Silla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self-compassion and resilience of the school

counselors had sequential dual mediating effect on job-stress and burnout. Job stress scale, self-compassion

scale(SCS), resilience scale(YKRQ-27), and korean counselor burnout scale(K-CBI) were measured for 223

school counselors (27 males and 196 females) working at the Wee class and Wee center in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dual mediation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hrough AMOS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job stress affected to the resilience elasticity through the

self-compassion and it leaded to the burnout.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crease of the self-compassion

increases the resilience of the school counselor's job stress, and so the burnout is decreas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self-compassion and the ways of intervention are suggested as a way to increase the

resilience which acts as a protective factor of burnout. Based on these result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Job stress, Self-compassion, Resilience, Burnout


